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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참의료인상, 난치성 환자 인식 개선의 큰 기회”


제 16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1일 소공동 롯데호텔
강남세브란스 강성웅 교수∙사랑의교회 의료봉사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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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 강남세브란스병원 강성웅 교수, 사랑의교회 의료봉사팀
 최종호 대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bookmark: _GoBack]“이번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이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강남세스란스병원 강성웅 교수).

“한미참의료인상이라는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기쁨을 나누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사랑의교회 의료봉사팀 최종호 대표).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공동 제정한 ‘제16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이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상을 수상한 강성웅 교수와 사랑의교회 의료봉사팀에게는 상금 15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강성웅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소장으로 재임중이다.

강성웅 교수는 희귀∙난치성 신경∙근육병 환자들의 호흡마비 재활치료를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해 병원 내 호흡재활센터를 설립하고,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호
흡재활 전문치료 교육을 시행했으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질환교육책자를 제작하는 등 20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동반자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사랑의교회 의료봉사팀은 2007년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약 20여명으로 봉사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총 104회, 약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총 1만 43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또한 총 1748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등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2013년부터는 (사)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대상 이동진료’ 사업에 참여해 의정부 및 안산 등에서 진료봉사를 진행했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 단기 의료봉사활동도 실시하는 등 국내외를 망라한 의료 봉사를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는 “한미참의료인상은 각박한 우리 사회에 ‘참의료인’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의료계 대표 봉사상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부한다”면서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수상단체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대표는 “한미약품은 의료 현장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본연의 임무인 R&D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진에게 신뢰받는 제약회사, 늘 고객과 동행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봉사단체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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